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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결혼을 하

기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

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

라 하라.”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는 곧 아이

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

가 아이를 갖자 결혼을 하지 않으

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곧 요셉에게도 나

타나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신과 약혼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오.”

요셉은 이 말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습

니다. 그런데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

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2장 23절, 누가복음 1장 26절~38절, 
2장 1절~39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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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 주겠다. 지금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나셨느니라.”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던 동방의 박사들이 빛나는 별 하나

를 보고 외쳤습니다.

“저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 새 왕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궁전에 도착한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새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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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의 왕이었던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다른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입

니다. 헤롯 왕은 아기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궁전에서 나온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헤롯 왕

이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의 남

자 아기는 다 죽여라.”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

습니다.

“빨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

으로 피하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

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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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맞는 그림을 찾아 선으로 이어 보세요.

2 .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 보고 써 보세요.

     마태복음 1:21

     마태복음 1:23

3 . 다음 말씀을 찾아 빈칸을 채워 보고 빈칸 안의 부분을 자기 이름으로 고쳐 다시 한번 써 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위하여 1)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시니라 (누가복음 2:11) 

동방박사 헤롯 왕 목자

1 )구주: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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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왜 다윤이네 집에 가셨을까요?

       의사 선생님을 보고 다윤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15) 

다윤이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다윤이네 집은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병을 잘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다윤이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다윤이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다윤아!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너의 병을 치료해 주마.”

다윤이는 너무너무 기뻐서 의사 선생님께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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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의 유래

우리나라 사전에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

어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생각할까요?

크리스마스는 로마시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로 삼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

다. 350년에 로마 주교가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가 밖에서 밤에 양 떼를 지켰다”라는 구절로 보아서 그때가 12월 날씨처럼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마

음속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